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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비독거노인과 비교하면서 선행변수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020년에 진행된 한국복지패널 1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1,533

세대와 비독거노인 3,130세대를 대상으로 t-검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독거노인은 비독

거노인에 비해 우울감은 높고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독거노인은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비독거노인은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독거, 비독거노인 모두 나이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았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존중감 (β=.40, 

.41)의 영향이 우울 (β=-.28, -.29)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독거노인 (R2 =.409)이 비독거노인 (R2=.398)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제고하며 생활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생활만족, 우울, 자아존중, 독거노인, 패널 데이터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ntecedent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nd who live with others by comparing the level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Using the 15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held in 2020,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had a high sense of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low life satisfaction. For both 

of them, the older the age and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e 

regression model, which added depression a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of 

them, but the effect of self-esteem was higher (β=.40, .41) than that of depression (β=-.28, -.29).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were higher i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R2=.409) than in elderly people who live with others (R2=.398).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 policies and practice directions to enhance self-esteem 

and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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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은 전체 인구의 16.4%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건강한 노후와 능동적 노후에 관한 관심이 증

가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의 사

회적 기능의 강화뿐 아니라 여가, 일자리 사업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

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OECD How’s Life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

저수준으로 33개국 중 32위이며[3], 노인 빈곤율과 자

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4].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도에 발표한 한국인 60

대 이상 고령층의 행복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보고되고 있다[5]. 

노년기는 생애주기 상의 좌절 대 자아 통합의 발달

과업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신체적 변화 및 가족관계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좌

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과정

을 통해 자아 통합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다[6]. 성공

적인 노화는 노인의 행복감과도 연결되는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 및 정신적인 기능 유지와 사회활

동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7]. 이는 노인의 건

강, 경제,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등 삶의 여러 영역에

서의 만족감이 안정된 노후에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노인은 노후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

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독, 질병, 무위 등 4고(苦)의 

노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악화와 사

회적 역할상실,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 등을 

겪으면서 삶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고령층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질환은 무려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9],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6.4%이고, 

노인 우울증 환자가 2016년 전체 우울증 환자의 

32.3%를 차지하는 등 노년기 우울증 환자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10]. 노인의 우울은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이지만, 우울감이 심

해질 경우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자살 의도나 심각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

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1,12]. 

생활만족도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느끼는 개

인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 사회활동, 가족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만족 수준을 말한다[1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

해 선행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노인의 삶의 질과 행복한 노후에 있어 생활에 대한 만

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생활만족도의 선행요인은 인구학적인 특성,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건강요인, 가구 형태, 심리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제시된다. 이 중 주목해 볼 요인은 노

인의 가구 형태이다. 독거노인은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정보로부터의 소외, 그

리고 사회적 역할상실과 사회적지지 체계의 취약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우울감이 높고,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4,15].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

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2015년 1,202,854명에서 2020년 1,589,371명으로 5

년간 32.1%가 증가하였고,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1년 

19.6%로 증가추세에 있다[1]. 특히 2020~2021년에는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단절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

외를 경험하면서 우울과 스트레스 증상을 동시에 경험

하거나 삶의 질에 저하를 경험하는 등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보고되고 있다[16].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비교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비독거노인에 비해 

낮으며 우울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우

울과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에서는 "심각한 우울" 집단은 사

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으며[17], 노인들의 거주 형태에 따

라 우울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독거노

인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18]. 

노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이라면,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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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신체적 기능의 약화,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노

인의 경제·사회·건강의 문제는 행복한 노후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과는 

대조적으로 노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기제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자아

존중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20]. 특히 

가족관계, 사회관계,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변수의 

영향력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21].

이와 같이 긍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의 생활만족도

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노인인

구의 증가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

을 고려하여 노인의 특성에 따른 특수성이 고려된 연구

가 필요하다[2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나 노인의 우울과 자아자존중감이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 관점

에서 고찰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는 한국복지패

널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감

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비교하면

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자원에 취약한 독거노인

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

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자아존

중감,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

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변수 간 설

명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에 실시된 2020한국복지패널 15

차 데이터 전체 6,026가구 중에서 조사 시점에 만 65

세 이상인 1955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가구 4,663세대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독거노인 가구는 1,533세대

이며 비독거노인 가구는 3,130세대이다. 

2.2 측정도구

생활만족도는 패널 데이터에서 건강, 주거, 수입, 사

회적 관계, 여가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만족의 정도

를 측정한 것으로 7개 문항, 5점 척도이다(최소점수=1, 

최대점수=5).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 .74

이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것을 활용하였

다[2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가치감, 자신에 대

한 존중의 정도를 묻는 10개 문항의 5점 척도이다(최소

점수=1, 최대점수=5).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 .74이다. 

우울은 응답자가 느끼는 상태의 빈도를 측정하는 11

개 문항, 4점 척도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을 활용하였다[24]. 점

수는 한국복지패널 유저가이드에 의해 ‘극히 드물다(일

주일에 1일 미만)’는 0점,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

간)’는 1점,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는 2점, ‘대

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는 3점으로 코딩을 변

경하였으며, 전체 문항점수*20/11로 계산하여 총점을 

6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최소점수=0, 최대점수

=60).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심한 것으로 해석

되며 16점 이상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ɑ= .86이다. 

2.3 분석방법

분석은 SPSS Version 23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과 주요 변수의 평균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비

독거노인과 독거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의 평균 비교와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변수의 평균 

비교는 독립표본 t-검증으로 확인하였다. 우울감과 자

아존중감이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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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 독

거노인의 비율이 82.8%로 남성 17.2%에 비해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79세였으며 90세 이상의 고령자

도 2.3%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혼상태는 사별이 

84.1%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이 10.7%였으며 미혼도 

1.9%였다. 응답자 중에는 초등학교 졸업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학이 28.4%였다. 가구의 연평

균 경상소득은 13,520,700원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n=1,533)

비독거노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독거노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는 

달리 비독거노인 응답자의 48.3%가 남성으로 남녀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연령은 76세였으며, 

83.6%는 배우자가 있었다. 학력은 독거노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졸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중졸과 고졸 순이었으며 무학도 12%였다. 경상소득은 

연평균 35,117,900원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who 

Live with Others                           (n=3,130)

3.2 주요변수의 집단 간 평균비교

주요 변수의 집단 간 평균 비교는 Table 3- Table 

5와 같다. Table 3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변수 

간 평균을 비교한 것으로, 음주량은(1=전혀 안 마심, 

2=월 1회 이하, 3=월2-4회, 4=주2-3회, 5=주4회 이

상) 독거노인보다 비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우울감의 평균은 비독거노인

이 높았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263 (17.2)

1,270 (82.8)

Birth Year

mean (age=yrs)
1941.24(79)

SD (6.75)

79±6.75

Age

Group

60’s age

70’s age

80’s age

90+

218 (14.2)

654 (42.7)

625 (40.8)

36 (2.3)

Marital

Status

Mate

Separation by death

Divorce

Separation 

Unmarried

22 (1.9)

1,290 (84.1)

164 (10.7)

21 (1.4)

29 (1.9)

Educational

Status

Illiteracy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Master 

Doctor

436 (28.4)

681 (44.4)

218 (14.2)

146 (9.5)

11 (0.7)

38 (2.5)

2 (0.1)

1 (0.1)

Economic level

(60% of the 

median)

Below 60% of median 

income
730 (47.7)

More than 60% of median 

income
802 (52.3)

Income

(won per year)

Mean (13,520,700)

Min:-200,0000

Max:143,910,000

SD (8,450,000)

13,520,700±8,450,000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1,511 (48.3)

1,619 (51.7)

Birth Year

mean (age=yrs)
1944.07 (76)

SD (6.99)

76±6.99

Age

Group

60’s age

70’s age

80’s age

90+

814 (26.0)

1,494 (47.7)

749 (23.9)

73 (2.3)

Marital

Status

n=3,130

Mate

Separation by death

Divorce

Separation 

Unmarried

etc.

2,617 (83.6)

429 (13.7)

39 (1.2)

8 (0.3)

14 (0.4)

23 (0.7)

Educational

Status

Illiteracy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Master 

Doctor

377 (12.0)

1,233 (39.4)

644 (20.6)

627 (20.0)

32 (1.0)

178 (5.7)

36 (1.2)

3 (0.1)

Economic level

(60% of the 

median)

n=3,130

Below 60% of median 

income
866 (27.7)

More than 60% of median 

income
2.264 (72.3)

Income

(won per year)

Mean (35,117,900)

Min:3,510,000

Max:490,140,000

SD (29,078,640)

35,117,900±29,07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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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Difference betwee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nd who Live Others             (n=4,663)

***p<.001, **p<.01

성별에 따른 변수의 집단 간 평균은 Table 4와 같이 독

거노인은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있어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감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독거노인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에 있어 성

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다. 비독거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우울감은 낮았다. 

Table 4. Mean of Variables by Gender 

***p<.001, **p<.01, p<.05

소득수준은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에 차이가 있어 독

거노인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비독거노인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를 기준

으로 하여 각기 분석하였다. Table 5와 같이 독거노인

과 비독거노인 모두 중위소득 60% 이상인 가구의 경우 

60% 미만인 가구에 비해서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우울감은 낮았고, 두 집단 간 평균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Table 5. Means of Variables According to Income   

***p<.001, **p<.01

3.3 선행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선행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활용

하였다. 모형1은 성별(남자=0, 여자=1), 연령 (60-70대

=0, 80-90대 이상=1), 소득수준(중위소득 60%이하=0, 

중위소득 60% 이상)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한 것이며, 모형2는 모형1에 우울감과 자아존

중감을 추가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와 분산팽창지수

로 확인하였다. 공차는 .68-99, VIF(분산팽창지수)는 

1.01-1.4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독거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β=-.30, p<.001)과 

성별(β=.05, p<.05) 순이었으며, 모형1에서 이들 변인

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8.7%였다. 즉, 여성이

고 중위소득 60% 이상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

았다. 

모형2에서는 자아존중감(β=.40, p<.001), 우울(β

=-.28, p<.001), 소득수준(β=.15, p<.001), 연령(β

=.11, p<.001), 성별(β=.05, p<05)의 순으로 독거노인

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미치고 있어서 다른 변수에 비해

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2

의 △R2은 .324이며 F값의 변화량은 p<.001에서 유의

미하였으며, 모형2는 생활만족도를 40.9% 설명하고 있

었다.

Variables

Elderly Living 

Alone

Elderly Living 

Others t

M±SD M±SD

Amount of 

alcohol
1.33±.93 1.68±1.28 9.41***

Life 

satisfaction
3.28±.47 3.37±.45 6.14***

Self-

esteem
2.85±.40 2.99±.37 11.36***

Depression 11.89±10.11 7.86±8.56 13.15**

Variables
Male Female

t
M±SD M±SD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n=

1,533)

Life 

satisfaction
3.25±.48 3.29±.46 1.09

Self-

esteem
2.85±.43 2.84±.40 .12

Depression 10.68±10.05 12.14±10.11 2.12*

Elderly 

people 

who 

Live 

Others

(n=

3,130)

Life 

satisfaction
3.41±.45 3.34±.45 4.04***

Self-

esteem
3.01±1.16 2.97±.97 2.84**

Depression 6.45±7.93 9.12±8.89 8.48***

Variables
Lower 60% More than 60%

t
M±SD M±SD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n=

1,533)

Life 

satisfaction
3.14±.44 3.41±.45 11.56***

Self-

esteem
2.72±.40 2.96±.37 12.14***

Depression 13.83±10.52 10.16±9.40 7.09***

Elderly 

people 

who 

Live 

Others

(n=

3,130)

Life 

satisfaction
3.19±.46 3.44±.43 12.79***

Self-

esteem
2.87±.37 3.03±.35 10.53***

Depression 10.25±9.56 6.72±7.95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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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n=1,533)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 (male=0) .05 1.96* .05 2.47*

Age (under 80=0) .06 1.10 .11 4.41***

Income (lower=0) .31 11.56*** .15 6.63***

Depression -.28 -11.81***

Self-esteem .41 16.66***

Constant 3.07 1.95

R² .085 .409

Adjusted R² .083 .407

F 46.31*** 206.11***

***p<.001, *p<.05

선행변수가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Table 7과 같이, 모형1에서 소득수준(β=.431, 

p<.001), 성별(β=.06, p<.05), 연령(β=.05, p<.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연령이 70대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상인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모형1에서 이들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8.5%였다. 모형2에서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선행변인의 영향은 자아존중감(β=.41, p<.001), 우

울(β=-.29, p<.001), 소득수준(β=.12, p<.001), 연령(β

=.14, p<.001)의 순으로 확인되어 독거노인과 마찬가

지로 다른 변수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영향은 모형1과 반대로 확인되었다. 

즉, 비독거노인은 80대 이상이며 중위소득 60% 이상이

고,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

가 높았다. 모형2의 △R2은 .332이였으며 F값 변화량

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2는 비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39.8% 설명하고 있었다.

Table 7.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ho 

Live Others             (n=3,130)

***p<.001, **p<.01, *p<.0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관점에서 고찰하여 

사회적 자원과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복지정책과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하

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평균을 성별, 소득,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중위소

득 60%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가구는 그 이상의 가구

에 비해,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는 비독거노인 가구에 

비해 우울감의 평균이 높고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은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이나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비교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25, 26].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단지 성별, 가구 형태, 경

제 상황 등의 단일변수의 영향보다는 다양한 변수의 복

합적인 영향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둘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음주빈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비독거노인이 독거노인에 비해 음주 빈도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

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독거노인은 

여성 비율이 높으며 비독거노인보다 고령자가 많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남성인 비독거노인이 고

령의 여성 독거노인에 비해 음주빈도가 많은 것으로 해

석된다. 

셋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성별은 회귀모형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 형태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거노인의 경우는 

회귀모형1에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

나 모형2에서 80세 이상 고령인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비독거노인의 경우는 모형1에서 성별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여 배우자 및 가족과 동거하는 남자 노인

의 생활만족도가 여자 노인보다 높았으나 모형2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 (male=0) -.08 4.11*** -.01 .31

Age (under 80=0) -.06 3.32** .04 2.42*

Income (Lower=0) .23 11.83*** .12 7.70***

Depression -.29 17.38***

Self-esteem .41 24.56***

Constant 3.35 1.89

R² .066 .398

Adjusted R² .065 .397

F 67.14*** 377.30***



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55

이신숙의 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로[27], 그 동안 독거

여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낮은 생활만족도

를 보이고 있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의 시

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하여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의 확충에 따라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있어 생

활만족도에 있어 연령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독

거남성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남성 독거노인의 경

우 가사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결

과이다[28, 29]. 즉, 가사 역할 등의 분담이 어려운 독

거남성은 독거여성에 비해서 생활만족도가 낮으나, 가

족원이 가사역할을 전담하거나 분담이 가능한 남성은 

비독거여성노인에 비해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의 생할만족도 제

고를 위해서 가구형태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연령별 집단에 따라서 생활만족

도와의 관계가 상이하고 대부분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

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나[30], 본 연구

에서 독거노인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활만족

도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비독거노인의 

경우는 모형1에서는 연령이 낮은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추가한 모형2에서는 반

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의 영향과 마찬가지

로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 속에서 노인의 상황에 따라

서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리고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관계

라기보다는 연령 집단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신숙의 연구에서 70대 노인

의 생활만족도가 60대와 80대보다 높다는 것을 참고할 

경우[27], 나이가 많다고 생활만족도가 높거나 낮다는 

해석보다는 연령 집단과 다양한 선행변수의 영향을 고

려하여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의 영향을 통제한 회귀모형 2에서 F값의 변화량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통

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수의 영

향력에 있어, 다른 변수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확인한 김이

정과 백진아의 연구와도[21] 유사한 결과이다. 

넷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모두 유사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나 전체 모형의 효과 크기에서는 독거노인은 

모델2의 R2이 .409였으나 비독거노인의 R2은 .398로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독거노인이 다소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모형2의 R2의 변화량의 경

우도(모형2의 R2-모형1의 R2) 독거노인이 .324이고 비

독거노인이 .332로 괄목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독거나 비독거의 가

구 구성과 무관하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주요 변수이고, 독거노인에게 있어 그 의미가 더 중요

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교류나 사

회관계가 제한된 독거노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성(자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

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은 우울감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사회적 교

류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독거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인기라는 공통

성을 고려한 접근과 독거와 비독거라는 차별적인 특성

을 감안한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이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취약성을 부각

하고 있으나 노인의 생활만족은 가구의 형태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인 여러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거나 낮고, 

독거일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지만, 노

인의 우울이나 자아존중감의 영향에 따라서 성별과 연

령의 영향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인 특성 변수의 단순비교보다는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모두 자아존중감이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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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 

노후를 위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시행이 필

요하다. 독거노인은 주로 지역사회의 사례관리 대상으

로 급식 서비스나 돌봄서비스의 주된 대상으로 고려되

고 있어 독거노인의 능동적인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소집단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

족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독거 남성노인의 일상생활 수

행능력 향상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가구 형태와 가사

역할 수행과 관련된 욕구를 기초로 가사역할 수행을 위

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예비노인을 대상으

로 생활만족의 증진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

가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충해야 할 것이다. 노인

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

문에 공적서비스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노인은 경제적

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복지 사각

지대의 취약 노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우울과 자살률

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

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 관점에서 노인의 우울과 자

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함

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계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

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자아존

중감의 선행변수에 관한 논의를 충분하게 진행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독거나 비독거노

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특히 

비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의미

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선행변

수들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지와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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